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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금) 저녁8시30분 -

- 쓴뿌리제거(17)-

“의심 불신의 영 쓴 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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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심하고 불신한
죄

“하나님, 저는 저의 이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를 의심한 채 불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믿
지 않고, 믿어서는 낭패 보는 것을 오히려 의지하고 살아온 죄
를 회개합니다. 내 생각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은 믿으
려 했지만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
니다. 내가 너무나 혼(魂, soul)적이어서, 의심과 불신앙의 죄
에 빠져 살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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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
치 못함이 없어 그대로 된다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진짜 그렇
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
지고 말한 대로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못 할 것이 하나도 없
을 것인데,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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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한 능력을 보이시며 초자
연적인 일들 행하신다고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병
을 치료해주실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
이 없으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
치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설교하시는 목
사님을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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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
면 훗날 하나님께서 보상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사를 만
나보았고 또한 귀신을 보았다고 말할 때면, 그들의 몸이 허약
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
록된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그때나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날에
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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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도, 그것은 그렇
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버린 이들의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
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
서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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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은사와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믿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들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자라
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헛 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8/12

쓴뿌리제거(17)– 의심 불신의 영-

내가 수고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믿을 수가 없
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에는 더욱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전도하지도 못했습
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는데,
과연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증
인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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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왕따를 시
키고 소외시킬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드러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말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전심
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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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세우기 –

“이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해 불러들
인, 의심 불신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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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고 미신과 잡신을 섬
김으로 의심과 불신앙의 죄에 빠져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드리고 귀신에게 절함으로
내 머리 속을 온통 귀신들로 채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려온 귀신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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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
심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귀신들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줄
곧 기도하는 것을 방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신앙의 영을 받아들였습
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 속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조상들은 조상귀신들이
와서 복을 준다고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와서 복 주신다
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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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불신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조상들이 제
사를 지냄으로 의심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음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
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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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신뢰했던 죄를 회개합
니다. 내가 잘못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은 천지신명과
칠성신과 성주신을 잘못 섬긴 것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실은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과 잡신을 섬김으로 귀
신들이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진
정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이러한 나와 내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신과 잡신을 신뢰하
며 살아온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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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겠습니
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
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
적인 무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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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세우기 –

“제사드리고 미신 잡신을 섬겨 내려온, 의심 불신의 영과 십자
가 세운다”(10회)


